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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醫寶鍵·內景篇〉的 道敎思想 考察

1613年許浚所刊的〈東醫寶鍵》不只是醫史學從事者的짧究課題. 因德〈東醫寶

鍵》M不是單純的醫書, 而此書具有T道家內月思想及易學思想等哲學思考之故. <

東醫寶鍵》所出刊的那時代雖然性理學古提T首位, 但是此書所具的道敎色彩比任何

醫書更灌훔. 

內景篇的體系是被《黃鷹經》影響的. 作廳修練書 《黃R졸經》是道敎主要經典之 

-. 此書認廳人體郞是神的世界, 人體的各器官X是這些神所住的安휠. 內景篇以此

《黃鷹經》廳資, 構成T基本體系及其主要內容. 尤其是, 內景篇接受道家易學思想、

而說明天λ‘相應.郞, 內景篇接受〈參同훌》注及《推南子》等道敎文敵寶所載的‘發 

生論’, 因而陰陽五行的精氣來解說萬物與人之相應關係. 此精氣繼承짧內月思想的精 

氣神論. 精與氣, 氣與神 神與精是在手不斷地互相接觸互相嚴化的關係上.

筆者認穩內景篇以精氣神論穩主, 將醫書引進T道數修練的境界. 但是, 本論文不

至手分析昭究內景篇所引的《黃帝內經》等醫書包含的道敎觀. 要是理解《東醫寶鍵

》所引醫書的思想起源及其內容 對짧究內景篇及〈東醫寶鍵》全篇的哲學性就有恨 

大的휩助. 此是筆者要繼續要昭究的課題擺T.

中心詞語: 道數, 易學, 精氣神

접 수: 2000년 4월 28일 

채 택: 2000년 5월 5일 

교신저자: 성호준 

(02 995-6178, seonby@hanmail.net) 

25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 13권 저/1 호 

I. 서 론 

許浚(1딩6-1615) 이 1613년(광해군 5년)에 

간행한 〈東醫寶鍵〉에 관한 연구는 韓醫

學의 몫으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1990년 

대에 와서는 歷史學이나 哲學 동에서도 연 

구의 성과물이 나오고 있고,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東醫寶鍵》의 실체를 全一的으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고무적인 현상 

이다.o 물론 〈東醫寶鍵》은 醫書이다. 그 

러나 醫書라고만 규정하기에는 〈東醫寶鍵

》의 학문적 外延이 널리 퍼져 있다. 〈東

醫寶鍵〉의 인용 서목들을 보면 醫經인 <

黃帝內經》을 비롯하여 金元시대의 醫書,

道敎서적, 漢代 易繹書는 물론이고, B~康節·

張橫뚫·程伊川·朱子 동에 이르는 濤學서적 

들도 어우러져 있다, 

醫書들의 成書과정에서 보듯 동양의 의 

학전통은 사상사와의 교류가 주요한 기반 

이 되었다. ‘調元贊化’ • ‘起死回生’이라는 醫

學의 목적은 우선 道敎의 養生論이라는 배 

경을 펼요로 했을 것이다. 모든 醫書의 교 

과서인 〈黃帝內經〉이 黃老思想에서 출발 

한 것부터 楊上善의 《黃帝內經太素》나 

《黃帝內經》의 체계화를 얼군 王泳의 경 

우도 階庸代의 道數 성행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醫學은 人間과 自然의 유기적인 관련 

성이라는 측면에서는 陰陽論과 天人相應論

이 중심인 易學올 또 하나의 사상적 기퉁 

으로 인정하고 있다. 醫學의 사적 흐름은 

道敎와 易學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方術이 

1)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나옹 논문 중 대표 

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金洛必, 〈東醫寶鍵의 道敎的 성격) , 科學과 
哲學 제2집, 통나무, 1991 
金游, 〈東醫寶鍵 편찬의 역사적 배경과 醫

學論〉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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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需學과 佛敎 퉁 한 시대의 사상적 흐름 

이 덧붙여지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때 

로는 佛敎的인 의학으로 때로는 偏醫로 대 

표되는 i需學的 醫學으로 드러나기도 하지 

만, 象數易學적인 전통과 道敎的 경향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소멸되지 않는 醫學
의 기본적인 사유구조로 자리한 것으로 이 

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두 기둥을 결합하여 

‘道敎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易學’을 醫學

의 사상적 기반으로 상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道敎的인 易學이해’2)는 크게 세 

갈래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첫째는 氣化論

적인 우주 만물의 발생의 이치를 易의 r緊

購」등과 연관하여 해석하는 경향이다. 이러 

한 시각은 漢代이후 象數易學적인 분위기 

나 先天易學과 연관되어지고, 〈管子〉 • <

抱朴子》동의 本體論이나 《乾擊圖》등의 

易繹書를 道敎的 차원으로 이해하는 부분 

이다. 둘째는 ‘五運六氣’의 運氣學적인 관점 

으로 질병현상의 외부적 요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발전한 부분이다. 마지막으 

로는 內판學적인 관점흐로 《周易參同횟》· 

《범員篇〉둥의 內f판書에서 이루어지는 藏

R府나 候病의 易象적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元氣를 회복하는 養生의 차원을 易學적으 

로 이해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 

부분이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東醫寶鍵》의 서술방식과 내용도 道敎

와 易學의 차원에서 벗어난 예외는 아니다. 

우선 內景·外形·雜病·場波·鐵찢로 구성된 편 

제나 내용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문헌들의 

성격을 분석하면 도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 

2) 여기에서 논의되는 易學은 의학적인 관련성 

속에서 한정된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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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許浚은 “道象

는 淸靜한 마음을 기르는 修養을 근본으로 

삼고 의학은 약물과 食館요법 및 鍵찢를 

치병의 방법으로 삼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道家는 精을 얻은 반면 醫學은 租를 얻었 

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라고 하여 이 

른바 ‘道本醫末’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4) 

《東醫寶鍵》의 서술방식이 각 醫書를 비 

롯한 제반 서적들의 편집에 의하여 이루어 

진 점에 비추어 봐서 許浚의 글인 集例에 

서 직접적으로 《東醫寶鍵》의 道敎的 성 

격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東醫寶鍵·內景篇》에서 주로 

인용하고 있는 문헌을 통하여 보면 宋代

이래의 內月思想의 흐름을 醫學的으로 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抱朴子》둥의 外

月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內月과 

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도이 

다.5) 이는 조선시대 道敎의 修陳적인 성격 

을 그대로 이어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것과 같 

이 《東醫寶鍵〉과 易學적인 관점도 불가 

3) 許浚, 〈東醫寶鍵·集例〉, 南山堂, 서울, 1988, 
“道家以淸靜修養寫本 醫門以藥館鐵찢寫治 

是道得其精 醫得其組也”
4) 《東醫寶鍵·集例〉의 이 표현은 〈東醫寶鍵

〉펀찬에 참가한 鄭錯의 형인 鄭蘇의 《龍虎

秘、앓·序文》의 내용과 유사하다. 〈龍虎秘찮· 

序文》에서는 다음의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 

다. “醫家 治病於E病之後 道家 治病於未病

之先”
5) 《東醫寶鍵〉에서 인용하고 있는 여타의 道

數 서적에 대한 검토는 앞서 언급한 金洛必

교수의 논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 

에서 김교수는 주로 南派(南宗)의 內月思想

이 주로 《東醫寶鍵〉에서 인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金R道와 全員敎가 상호간에 

교섭하는 것이지만 〈東醫寶鍵》에서는 주로 

金月道의 문헌들이 인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분의 관계가 있다. 즉 《周易參同찢》·《범 

員篇》 등의 內月思想의 易學적 전개나 運

氣論, 짧康節의 先天易學등을 이해하지 않 

고서는, 《東醫寶鍵〉의 道敎的 성격도 분 

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아래에서 《東醫寶鍵

》의 道敎的 성격을 內月뿔、想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r內景篇」은 우주발 

생론, 인간 생명의 의미에 관한 논설, 세계 

관의 면모 등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이 적절 

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술의 순서 

는 우선 ‘內景’의 의미를 〈黃鷹經〉을 통 

해 이해하고, r內景篇」의 편제를 살펴보고 

자 한다. 道敎라는 공통 분모를 통하여 r內

景篇」파 《黃底經〉의 의의를 서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r內景篇」에 보이는 우주 

발생론 및 天A相應의 관점을 이해하고, 精

氣神論의 기본적 의 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 ‘內景’의 의미와 《黃鷹應》

《東醫寶鍵〉은 內景·外形·雜病·揚滅·鐵찢 

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다른 醫書

에서는 보기 힘든 부분이 「內景篇」인데 이 

는 〈黃處經》에서 그 명칭을 차용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內景篇」은 총 권4로 구성 
되어 있는데, 권1은 身形, 精, 氣, 神의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권2는 血, 夢, 聲音,

言語, 律被, 짧軟의 부분이다. 권3은 五藏六

服, 품F購, 心藏, R뽕魔, 師藏, 賢藏, 廳服, 뿜 

服, 小陽服, 大陽服, 三集臨, 脫, 蟲의 부분 

이며 권4는 小便, 大便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蟲’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蟲’은 ‘三P蟲’으로 시작하 

는데, 이 또한 도교적 인체관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6) 인체 외부의 기관이나 

25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제 13권 제 1호 

四뾰는 內景의 부분에서 제외되어 있고, 五

魔六服의 기능과 精·氣·神 등 생명의 근원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許浚은 集例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 

다. 

사람의 폼안에는 五藏六服가 있고, 밖 

으로는 範骨.JlJl 肉·血服·皮鷹가 있어 그 

형태를 이루고 精·氣·神 또한 魔8府와 

百體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가 

의 三要와 釋民의 四大는 모두 이를 

일컴는 것입니다. 黃옳經왜늪-월물보 

글이 있고, 醫書에도 또한 內外境象의 

그림이 있으며,…이제 이 책은 內景의 

精氣神과 藏服로써 內篇을 삼고자 합 

니다,7l 

이는 《東醫寶鍵〉의 「內景篇」이 《黃鷹經

〉을 따라 표제를 달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內景’의 의미에 관해 살펴보면, 梁표子의 

《黃鷹內景經〉에 관한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內란 心을 뜻하며 景이란 象

이란 못이다. 外象은 해, 달, 별, 구름, 안개 

둥의 象이며 內象이란 血肉, 範骨, 藏服등 

의 象이다. 心이 폼안에 있어 폼안의 모든 

모습을 관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內景이라 

고 한다.” 8)고 하였다. 즉 안으로 살핀다는 

6) 三P에 관한 셜은 훌洪의 《抱朴子〉에서 처 
음 보이는 것으로 康申習洛과도 연관이 있 

다. 

7) 許浚, 《東醫寶鍵·集例〉, 南山堂, 서울, 19 
88, “人身內有五藏六府 外有節骨JifL肉血服
皮庸 以成其形 而精氣神X寫藏府百體之主
故道家之三要 釋~之四大 皆謂此也 黃處經
有內景之文 醫書亦有內外境象之圖 --- 今此
書先以內景精氣神藏府寫內篇”

8) 《正統道藏〉 제7책, p.746 “內者心也 景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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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內景’을 이해하고 있다. 

《東醫寶鍵〉의 「內景篇」의 의미를 가져 

온 《黃廣經〉은 어떠한 책인가? 우선 <

黃鷹經〉은 道敎 t淸派의 문헌으로 알려 

져 있다. 《黃鷹經〉은 鍵촬年間에 성립된 

것으로 人體는 하나의 완전한 神들의 世界

이며 人體의 각 기관은 이 神들이 머무르 

는 安흰으로 인식한 修爛書이다. 《黃廣經

〉은 人身 藏8府에 모두 주관하는 神이 있 

다는 설을 기본으로 하여 醫書의 魔服 이 

치와 결합하여 7言 題文의 형식으로 이루 

어져 있다. 〈黃處經〉은 《外景經〉과 <

內景經》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醫·道가 한 

가지 이치임을 밝히고 있다,9l 《黃處經〉

은 《黃帝內經〉의 養生論과 《太平經〉

중의 五藏神의 관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 

고 융화한 것으로 童元重이라는 인물은 

“道書의 최고는 道德經, 參同횟, 黃鷹經이 

다.”1이라고 까지 극찬한 바가 있다. 그리고 

《黃底經〉은 內月思想에 있어서는 유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원혀진 책으로 內R思

想의 기본서로 으l해할 정도이다. 

이어 ‘黃處’이라는 말의 의미를 풀어 보 

면 梁표子의 《黃鷹內景經〉의 주석에 보 

면 “黃은 중앙의 색이요, 鷹이라는 것은 사 

방의 중앙이다. 밖으로는 天中, 地中, 人中

이며 안으로는 腦中, 心中, 牌中을 가리킨 

다”라고 나온다 黃」뿔을현첼L출절된연 
있는 콧이고, ‘景’은 도교 수련시 볼 수 있 

象ill 外象n兪명|] 日 月 훌辰雲震之象ill 內象血

肉節骨購R府之象也 ,L居身內存 觀一切之象
ill 故日內景ill”

9) 宋天格·胡衛國, 《道敎與中醫》 臺北, 文律出

版社, 1997, pp. 60-61. 그러 나 《東醫寶廳〉
에서는 外景과 內景의 구분이 없이 《黃훨經 

〉이라는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10) 童元重, 《黃흉經發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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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形象이 라고 할 수 있다. 《黃흉經〉은 

호과결파후흐r-神f福흥한으로 끌어들여 
長生不死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경향들을 

體化된 神을 存思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 

관甲‘챔의 단초가 된다고 

한달. 즉 道를 인격화하고 대상화하는 신앙 

적 인 경지의 후프똥오l센같멜깐휠윈.수 

련을 통하여 神仙이 되려는 內판的 전통의 
이다_11) 또한 《黃흉 

經》의 經文은 이전시대의 修陳養生의 총 

결이고, 후세 內판修陳의 기본 이론과 방법 

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_12) 즉 <

太平經〉이나 《周易參同훌〉등의 도교 수 

련의 방법을 흡수하여 후대의 內판思想의 

기초가l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후대 內판思 

想의 기초가 된 《黃R줄經》의 內판修陳法 

으로는 크게 셰 가지 정도이다. 청씌는갤 

氣를 호흡하여 神仙을 되기를 구하는 것’인 

데 元陽의 氣를 호흡하는 ‘맘古納新’의 방 

법이오, 둘째는 服息法인데 服兒가 코와 입 

으로 호흡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안의 內

氣를 호흡하는 방법이다」갱첸는 ‘愛精積積누 

으로 폼안의 精氣를 아끼고 쌓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_13) 

우리나라에서 《黃度經〉이 수입된 시기 

는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海東傳道錄

》에 보면 鐘離權이 崔承祐, 金可紀, 增慧

惠 3명에게 전수한 道法의 책중에 《黃흉 

經〉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말기부 

터 f규學派들에게 읽혀졌을 가능성이 있 

다_14) 대 체로 우리 나라의 羅末麗初부터 조 

11) 김승혜, 道敎 上淸派의 생명관, 道敎文化陽

究 1998년 제12집 , pp.44 45, 
12) 宋天秘·胡衛國, 앞의 책 p.61 
13) 馬伯英, 〈中國醫學文化史〉,뇨海, 上海A民

出版社, 1997, pp.311 313 

선 판學派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원혀졌 

을 것이다,15) 그리고 性理學의 유업과 더불 

어 修陳道敎적인 특정을 지닌 麗末蘇初이 

래의 韓國道敎에서는 《道德經》보다 중시 

하였다고도 한다_16) 한편으로 《黃흉經〉이 

《東醫寶鍵》 펀찬의 주요한 논리적 근거 

가 되었던 사실은 《黃흉經〉이 f규學派의 

주요한 문헌임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東
醫寶鍵〉의 편찬에 鄭蘇의 五弟인 鄭暗

(1533 -1603)이 함께 참여 한 사실도 이 를 

뒷받침한다. 鄭暗은 형인 鄭購을 따라 道敎

의 內판修陳에 참가했으며17) 鄭購은 조선 

內퓨思想의 선구자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 

에 許浚이 이들을 통하여 《黃@줄經》의 중 

요성을 알았을 것이고, 자신의 의학체계에 

바탕으로 삼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전체적 조감도로 《黃處經》을 차용하였 

다고 한 〈東醫寶鍵〉은 「內景篇」에서 <

黃흉經〉의 기본적인 내용을 그대로 반영 

한 구절이 많이 보인다. 우선 「內景篇」 身

形藏府圖에 보면 머리는 i尼갯L宮으로 묘사 

되 어 있다_18) 《黃흉經》 제7장에 보면 “腦

의 神은 精根이요, 그 字는 펌갯L이다.”19)라 

고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인간의 두뇌와 

百節에 神들이 있다고 말하고, 얼굴과 머리 

에 거주하는 體內神의 명칭을 소개하고 있 

14) 車柱環, 〈韓國의 道敎思想〉, 서울, 同和出

版公社, 1986, p.88 
15) 〈海東異題》의 權혈A-南宮斗조나 鄭職조 

를 보면 조선 R學派의 《黃底經》에 대한 

입장을 잘 알 수 있다. 
16) 梁銀容, 高麗時代의 道敎와 佛敎, 韓國道數

思想、冊究會編, 道敎와 韓國思想, 서울, 亞細

亞文化社, 1994, p.102 
17) 洪萬宗, 《海東異題》의 鄭購조, 李能和(李

鐘股譯注), 《朝蘇道敎史〉, 서울, 普成文化

社, 1986,에서 재 인용 
18) 〈東醫寶鍵·內景篇》身形藏府圖 참조 

19) 〈黃鷹經·至道第七〉“腦神精根字펌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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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중 i尼갯L은 九員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기 한 치 크기의 방에서 거주한다. 存神

을 통하여 이들의 生氣를 보존하는 것이 

불사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한다. 즉 梁표子 

의 주석에서 보는 것처럼 뇌는 三才 가운 

데 하나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 

는 것이다. 그 두뇌에 대한 기능부분에 있 

어서는 「內景篇」이 아니라 「外形篇」에서 

적절하게 묘사되어 있다. “天감의 元神은 

본래의 員氣를 지킨다”2이고 하여 뇌의 역 

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黃處經〉의 九

員(九宮의 神)을 설명하면서 가운데 것을 

i尼갯L宮이라고 하여 塊뼈이 드나드는 구멍 

이라고 하였다,21) 

《黃處經〉의 腦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 

인 ‘身形藏府圖’는 여타의 해부도와는 차이 

가 있다. 즉 明代 이전의 다른 醫書에도 머 

리 부분을 그리는 자체가 별로 있지 않았 

고, 明代의 《醫學入門〉동의 저서에도 ‘i尼

九’이라고 까지 언급하지는 않았다,22) 따라 

서 ‘U료九’을 腦의 부분으로 상정한 ‘身形藏

府圖’는 《黃흉經〉을 바탕으로 한 도교적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r內景篇」에서는 아울러 五藏의 각 神에 대 

한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서술하고 있다. 

《黃處經’心神第八》에서 논의한 것을 인용 

하여 五藏의 각 神에 대해 서술하고 있 

다.정) 이 부분에서는 五行과 五色 그리고 

五方의 개념으로 B꾸藏, 心藏, 牌藏, 6벼藏, 

賢藏의 이름과 字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藏服의 설명이외에도 r內景篇」에서는 앞서 

논의한 《黃處經〉의 內판法들을 수용하고 

있다, ‘묘古納新’의 방법이나 ‘服息法’의 경 

20) 〈東醫寶鍵·外形篇〉, “天各元神守之”
21) 〈東醫寶鍵·外形篇〉 ‘頭有九宮’참조 

22) 金游, 앞의 논문 참조 

23) 《東醫寶鍵·內景篇》 神, ‘A身神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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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직접적으로 「內景篇」 ‘氣’부분에서 설 

명하고 있으며, ‘愛精積精’의 부분은 ‘精’의 

부분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內景’의 의미와 《東醫寶鍵〉

이 《黃處經〉의 이론을 바탕으로 기본을 

삼고 있음을 보았다. 《東醫寶鍵〉은 《黃

흉經〉이 醫·道 合一의 기본 정신24)과 神으 

로 표현되는 A體 각 藏뼈와 ~體를 有機

的인 생명력으로 이해한 관점을 수용한 것 

으로 보인다.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黃

處經〉은 宋·元·明代를 막론하고 內판思想 

에서는 필수적인 서적이었다. 그러므로 <

黃處經〉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醫學과 道

敎의 매개를 찾고자 한 노력은 당연한 것 

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기본 시각 아래에서 

《東醫寶鍵〉에서는 張伯端·白玉擔·陳顯微·

陳致虛·朱權 둥의 宋·元·明代 道敎문헌과 <

黃帝內經〉을 비롯한 道敎的인 醫書 및 易

學서적들을 참조하여 《東醫寶鍵〉을 편찬 

한 것이다. 

m. 「內景篇」의 萬빼生成과 天A相應

본 장에서는 r內景篇」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물생성과 天/\相應 대한 논의를 하 

고자 한다. 만물생성에 관해서 《東醫寶鍵

〉은 일반적인 철학서는 아니기 때문에 구 

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단지 r內景篇」

서두에 ‘形氣之始’의 부분이 있다. 

乾擊圖에서 “하늘의 형체는 乾에서 나 

오는데, 이에서 太易, 太初, 太始, 太素

24) 馬伯英은 〈黃底經〉이 《太平經〉이나 <
河上公老子章句》퉁을 통하여 黃老思想의 醫

學的 결실인 《黃帝內經〉의 觸R府의 설을 수 

용한 결과라고 한다(馬伯英, 앞의 책 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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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太易은 氣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요, 太初는 氣의 시작이며, 太始는 

形의 시작이요, 太素는 質의 시작이 

다” 라고 하였다.… 參同찢註에서는 

“形氣가 갖추어지지 않을 때를 鴻灌

이라 하고 形氣가 이미 갖추어진 것을 

混倫이라 한다. 周易에는 ‘易에는 太極

이 있으니 이것이 兩嚴를 낳는다’ 라 

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易이란 鴻據이 

요 太極은 混倫이다. 乾坤이라는 것은 

太極이 변한 것인데 합하면 太極이요 

나누면 乾坤이라 한다. 乾坤을 합하여 

混倫이라 하고 나누어 말하면 天地라 

고 한다.” 列子는 ‘太初는 氣의 시작이 

요 太始는 形의 시작이라’하였으니 모 

두 이런 부류의 말이다.정) 

위의 글에서 살펴 보면 r內景篇」은 漢代

易繹의 글과 宋代 道士 陳顯微의 《參同훨 

註〉와 《列子〉 r天瑞篇」의 내용을 인용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본다면 만물의 생 

성은 ‘太易-太初-太始-太素’의 순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 문헌의 공통된 관 

점을 정리하면, 만물생성을 道家·道敎와 易

學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 이 다. 즉 〈道德、經》 42章의 “道는 -을 

生하고, -은 二를 生하고 =는 三을 生하 

고 三은 만물을 生한다.”26) 라는 구절 속에 

25) 《東醫寶鍵·內景篇〉身形, 形氣之始 “乾醫度

긍 天形出乎乾 有太易太初太始太素 夫太易者

未見氣也 太初者氣之始也 太始者形之始也 太

素者質之始也 ---參同횟註日形氣未具日鴻據 

具而未離日混論 易日易有太極 是生兩嚴 易續

鴻據也 太極續混倫也 乾坤者太極之變也 合之

寫太極 分之寫乾坤 故合乾坤而言之謂之混倫

分乾坤而言之謂之天地 列子日太初氣之始也

太始形之始也亦類此”

26) 〈道德經》 42장 “道生→ 一生二 二生三 三

서 -은 揮然한 일체의 氣요, 이 氣가 음양 

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生二’의 부분이요, 

陰陽이 조화하여 새로운 제3의 것을 생산 

하는 것은 ‘=生三’이다. 그리고 만물은 ‘陰

을 지고, 陽을 껴안는 것’잉)이므로 陰陽의 

有機的인 통일체이므로 ‘三生萬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발생의 순서를 앞의 인용구 

절에 적용하면 太易(道)-太初(-)-太始(二)

-太素(三)로 이루어진다. 곧 이는 r緊購」의 

‘太極-陰陽-四象-八휩’의 순서로 만물이 化

生하는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 

다. 그리고 《道德經〉의 “천하만물은 有에 

서 생하고 有는 無에서 생한다”28)고 한 구 

절로 비추어 볼 때 太易과 鴻灌은 ‘無’에 

속하는 존재의 근원이고, 太極과 混倫은 

‘有’에 속하나 元氣의 역할을 한다. 

또한 “乾坤이라는 것은 太極이 변한 것 

인데 합하면 太極이요 나누면 乾坤이라 한 
다. 乾坤을 합하여 混倫이라 하고 나누어 

말하면 天地라고 한다.”라고 한 구절은 性
理學에서 말한 ‘太極은 理이다’라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 즉 太極은 ‘元氣’

일지라도 결국은 氣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 

고 그 太極은 陰陽을 生하는 존재가 아니 

라 陰陽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 ‘有’이다. 

이는 〈太極圖說》둥의 性理學的 본체론과 

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道敎思想에서도 太極을 어떻게 보느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이론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누어지는데, 앞서 언급한 〈道德經〉

의 ‘道’와 ‘ ’의 관점에서 道와 太極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道와 

生萬物”

27) 《道德經〉 42장 참조 
28) 〈道德經〉 40장 “天下萬物 生於有 有生於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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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極을 하나의 존재로 인정하는 것과 그렇 

지 않고 太極을 道에서 나온 -氣로 일치 

시키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揚雄의 <

太玄經〉과 院籍의 《通老論〉이고, 上淸派

인 關弘景의 〈員語》의 경우가 후자이 

다.29) 「內景篇」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張伯端의 《범員篇·總句十 

二〉에서는 “道는 虛無로 부터 一氣를 生

하고, 다시 一氣가 陰陽을 생성하며, 陰陽

은 다시 합쳐 三體를 이루고, 三體는 다시 

만물을 번창하게 生한다”3이라고 하였다. 여 

기에서 ‘虛無’는 아무 것도 있지 않은 ‘無’

의 상태로 ‘自然’이자 氣가 드러나지 太易

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一氣는 

‘有’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內판思想에서도 南宗의 유파를 많이 인용 

하여 논지를 편 「內景篇」의 특정과 연관지 

어 진다. 또한 〈’범員篇〉의 이러한 본체론 

은 奏漢代의 黃老思想、의 경우와도 일맥 상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31) 《列子》·《

乾醫圖〉등의 문헌이 陳顯微의 《參同찢注 

》나 「緊廳」의 내용과 한 구성으로 설명되 

는 것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다. 즉 道家와 

易學的 사유가 하나의 동일한 체계로 구성 

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內景篇」에서는 張伯端을 계승한 南宗의 

白玉擔의 주장을 벌어 이를 부연하기도 한 

다. “오직 이 ‘無’는 모든 ‘有’를 포괄하고도 

남음이 없으며 만물을 生하나 다하지 않는 

29) 福永光司, 〈道敎思想史맑究〉, 東京, 岩波

書店, 1988, p.367(金洛必, 權克中의 內月思

想,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p.98.에 

서 재인용) 
30) 《범員篇·絡句十=〉, “道自虛無生一氣 便從

一氣옳陰陽 陰陽再合成三體 =『體重生萬物昌”
31) 李遠國, 《道敎氣功養生學〉, 成都, 四川省

社會科學院出版社, 1988, pp.36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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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지가 비록 크나 ‘有形’은 부릴 수 있 

으나, ‘無形’은 부릴 수 없다.”32)고 한다. 이 

는 張伯端을 이어 받아 〈道德經〉의 ‘有生

於無’라는 관점에서 만물의 본체를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內판思想에서는 이를 精·氣·

神의 修l陳으로도 연관시킨다, 上陽子 陳致

虛의 《金판大要~33)에 잘 드러나 있다. 陳

致虛는 南宗의 張伯端·白玉擔 등의 內판이 

론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精氣神 셰 가지는 서로 상응하는데, 順하 

면 사람(형상)이 이루어지고 進하면 판을 

生한다. 무엇을 順이라 하는가? 一은 二를 

生하고 二는 三을 生하고 三은 만물을 生

한다. 그러므로 虛는 神을 化生하고, 神은 

氣를 化生하며 氣는 精을 化生하고, 精은 

形을 化生하며 形이 곧 사람을 이룬다. 무 

엇을 遊이라 하는가? 만물은 三을 포함하 

는데, 三은 二로 돌아가고 二는 一로 돌아 

간다.34) 

이는 道家의 氣化論적 生成論이 ‘陳精·陳

氣·爛神’이라는 內R의 존립 근거로 老子의 

‘虛’를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어서 r內景篇」은 陰陽五行의 이론을 

32) 《東醫寶鍵·內景篇〉 身形, “堆此無之一字

包諸有而無餘 生萬物而不獨 天地雖大 能投有

形 不能짧無形” 
33) 《東醫寶鍵》의 r內景篇」과 r雜病篇」에는 

《표理〉라는 이름으로 인용한 구절이 있는 

데, 《正理》는 〈金月正理大全〉의 약칭 이 

다. 陳致虛의 〈金굉大要〉도 《金굉표理大 
全〉의 한 부분으로 《東醫寶鍵〉에서 《正

理〉의 書名으로 인용되고 있다. 

34) 《金月大要·上藥篇〉, “精氣神三物相應 ii頂則

成人 팽則成月 何謂JI價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

物 故虛化神 神化氣 氣化精 精化形 形乃成A

何謂易 萬物含프 三歸二 二歸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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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여 만물 생성을 설명한다. 「內景篇」

‘律滾’에서는 氣와 律波을 陽과 陰에 배속 

하며 “陽가운데에서 陰이 생기고, 陰가운데 

에서 陽이 생긴다”35)고 하고, 水와 火로 만 

물이 生하고 木과 金을 통하여 완성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朱子語類》 권94의 부 

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즉 “朱子가 말 

하기를 ‘陽이 변하고 陰이 합해지면 처음 

水火가 만들어지니 水火는 氣이다. (이것 

이) 흘러 다니면서 섬광을 일으키는데, 그 

자체는 오히려 虛하고 그 형체는 아직 정 
해져 있지 않다. 그 다음으로 木과 金을 生

한즉 확연히 형체가 정해짐이 있다.”36) 라 

함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만물이 생성하는 과정을 「內景

篇」에서는 道家와 易學이 상호 회통하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았다. 인간 생 

명의 탄생도 같은 원리로 보고 있다. 즉 元

氣에서 陰陽五行을 통하여 사람을 비로소 

만물이 생성되는데 그 천지만불과 인간은 

陰陽五行으로 표현되는 精氣로 매개된다. 

즉 “天地의 精氣는 萬物의 形을 化生한다. 

아버지의 精氣는 塊이 되고 어머니의 精氣

는 興이 된다”37) 고 하였다. 부모의 精氣와 

天地의 精氣는 인간과 만물을 化生하는 근 

본이 되는데, 인간과 천지는 精氣를 매개하 

여 상응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精氣’라는 개념은 《管子》등에서 비롯 

된 것으로 《呂民春秋》에서는 《道德、經》

1장의 논지와 유사하게 서술하고 있다, 즉 

35) 《東醫寶鍵·內景篇〉,律滅 “陽中生陰陰中生

陽氣”
36) 《東醫寶鍵·內景篇〉律滅 “朱子日陽變陰合

初生水火 水火氣也 流動閒燦 其體尙虛 其形

種未定 次生木金 則確然有定形훗” 
37) 《東醫寶鍵·內景篇〉 身形 “天地之精氣 化

萬物之形 父之精氣薦塊 母之精氣寫陳”

“道라는 것은 지극히 ‘精’하여 형상으로 표 

현될 수도 없고, 이름부를 수 없으니 억지 

로 이름하여 ‘太一’이라고 한다”잃)고 한다. 

太-이라는 것은 《管子》둥에서도 나오는 

용어로 精氣의 다른 이름인데, 陰陽의 調和

를 발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여기에서 

精이라는 말은 다양한 語義를 가진 것으로 

‘자세하다’ • ‘미묘하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생명력’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즉 精

氣는 남성의 ‘정액’을 비롯한 생명력의 근 

원 내지는 생리현상의 근원이다.39) 

그리고 이 精氣라는 매개를 통하여 인간 

과 천지는 서로 상응하는 구조로 파악한다. 

「內景篇」에서는 庸代의 道士이자 醫師인 

孫思鍵의 말을 벌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孫륨人이 말하기를 天地의 內에서 사 

람이 가장 靈貴한 폰재라 하였으니 머 

리의 둥금은 하늘을 닮은 것이고, 발의 

모남은 땅을 닮은 것이다. 하늘엔 四時

가 있고 사람은 四뾰가 있으며, 하늘엔 

五行이 있고 사람은 五藏이 있다. 하늘 

엔 六極이 있고 사람은 六服가 있으며, 

하늘엔 八風이 있고 사람은 八節이 있 

다. 하늘엔 九星이 있고 사람은 九觀가 

있으며, 하늘엔 十二時가 있고 사람은 

十二經服이 있다. 하늘엔 二十四氣가 

38) 《呂民春秋·大樂》 “道也者 至精也 不可寫

形 不可寫名 讀寫之謂之太一”
39) 이 러 한 관점으로 河圖洛書를 원용하여 太極
을 파악하는 이도 있다. 明代의 張介좁은 --

北-水는 賢廳에 배속되는데, 右賢을 命門
(생명의 근원)이 라 하여 太極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醫家에서는 ‘賢藏精’으로 
말하는데, 《黃底經〉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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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사람은 二十四兪가 있으며, 하늘 

엔 三百六十五度가 있고, 사람은 三百

六十五骨節이 있다. 하늘엔 日月이 있 

고 사람은 眼目이 있으며, 하늘엔 畵夜

가 있고 사람은 寢練가 있다. 하늘엔 

雷電이 있고 사람은 喜縣가 있으며, 하 

늘엔 雨露가 있고 사람은 演파이 있다. 

하늘에는 陰陽이 있고 사람은 寒熱이 
있으며, 땅에는 果水가 있고 사람에는 

血服이 있다. 땅에는 草木이 있고 사람 

에는 毛髮이 있으며, 땅에는 金石이 있 

고 사람에는 牙屬가 있으니, 모든 것이 

四大, 五常으로부터 받아 假合하고 成

形한다.40) 

고 한다. 인간의 신체적인 구조와 천지 자 

연의 구조가 형상적으로 서로 대응하고 었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天人이 

형상적인 相應에 그치지 않고 생리적인 현 

상과 자연 현상의 대응을 들 수 있다. 이를 

醫學에서는 ‘五運六氣’의 변화를 규율화한 

運氣學으로 드러나고, 천지와 상응하는 內

月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본 논문 

에서는 일단 ‘運氣’의 부분은 논외로 하고 

內판적인 相應、의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40) 《東醫寶鍵·內景篇》 身形藏府圖 “孫員人日

天地之內 以人寫貴 頭圓象天 足方象地 天有

四時人有四鼓 天有五行 人有五藏 天有六極

人有六府 天有八風 人有八節 天有九星 人有

九觀 天有十二時 人有十二經빼 天有二十四氣

人有二十四兪 天有三百六十五度 人有三百六

十五骨節 天휘 日 月 人有眼 目 天有書夜 人有

寢練 天有雷電 A有喜짧 天有雨露 人有演位

天有陰陽 人有寒熱 地有良水 人有血麻 地有
草木 人有毛髮 地有金石 人有牙盧 皆票四大

五常假合成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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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壽書에 이르기를 사람이란 萬物중 

에서 신령한 것이라, 목숨은 본래 四萬

三千二百 餘日 (120세)이니, 元陽員氣는 

본래 무게가 르百八十四錄(1근)이다. 

안으로 乾에 응하는데 乾은 純陽의 휩 

로서 사람이 밤낮으로 움직여서 元氣

를 배설하고 흩어져 天壽를 채우지 못 

하고서 六陽이 모두 다함에 이르게 되 

면 곧 全陰의 사람은 쉽게 죽는다.41) 

촬의 消息으로 인간의 生死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가장 건강한 상태를 乾封의 

純陽의 상태로 보고 점차 소멸되어 坤封의 

純陰에 이르러 죽음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 

는 《周易參同훌〉 동에서 보이는 氣의 消

息의 관점으로 병리현상을 파악한 것이다. 

물론 漢代 象數易學에도 담겨져 있는 내용 

이고, 여러 內月 서적에서도 나타난 부분이 

다. r 內景篇」에서는 아울러 인생의 64세를 

64패의 陰陽消息으로 파악하기 도 한다.42) 

《代義六十四封圓圖》에서 인생의 시작을 

復촬(下-뜯上-뜯)로 보고 인생의 종말을 

坤휩(下-==上-=등)로 보아 64패의 陰陽消息

의 관점으로 인생의 64년을 살펴보는 경우 

인데 明代의 張介寶〈類經府寶》에 잘 서 

술되어 있다.43) 그러나 r內景篇」에서는 건 

강한 상태와 질병의 상태를 陰陽消息의 관 

점으로 보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抱朴子〉의 내용을 인 

41) 〈東醫寶鍵·內景篇〉 身形 “延壽書日 人者

物之靈也 壽本四萬三千二百餘 日 (郞--百二十

歲洪範一日壽百二十歲) 元陽員氣本重三百八

十四錄(一tr也) 內應乎乾 乾者純陽之封也 人

書夜動作施뺀散失元氣 不滿天壽 至六陽煩盡

郞是全陰之人易死也”
42) 〈東醫寶鍵·內景篇〉, 身形, 學道無早曉조 

참조 
43) 《類經府寶》 r醫易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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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한 사람의 몸은 한 나라의 형상이라 

하였다. 뼈願의 위치는 宮室과 같고 四

股의 분별은 했境과 같으며 骨節의 나 

됩은 百官과 같고 神은 君과 같으며 

血은 닮과 같고 氣는 民과 같으니, 몸 

을 치료할 줄 알면 능히 나라를 치료 

한다. 대저 백성을 사랑해야 그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그 氣를 아껴야 그 폼 

을 온전하게 한다. 백성이 흩어지면 나 

라가 망하고 氣가 마르면 몸이 죽으니, 

죽은 것은 살릴 수 없고 망한 것은 온 

전히 할 수 없다. 이런 까닭으로 至A

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질환을 消하고 

아직 병이 되지 않은 질환을 치료하여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이미 죽은 

후를 쫓지 않는다. 대저 사람은 保養하 

기는 어렵고 위태롭기는 쉬우며, 氣는 

맑기는 어렵고 潤하기는 쉬우니 故로 

능히 威德을 살펴 社樓을 보호하고, 嘴

愈을 금하여 血氣를 견고히 한 연후에 

員一을 보존하고 三一을 지키니 百病

이 가고 수명은 연장된다.”44) 

라고 하여 員氣를 보존하는 養生을 국가를 

다스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는 자연 

-사회-언간의 휠一이라는 것으로 일관되어 

44) 《東醫寶鍵·內景篇》 身形 “-人之身一國之

象也 觸題之位續宮室也 四뾰之別獨했境也 骨

節之分續百官也 神續君也 血續닮也 氣續民也

知治身則能治國훗 夫愛其民所以安其國 惜其

氣所以全其身 民散則國亡 氣獨則身死 死者不

可生也 亡者不可全也 是以至人消未起之愚 治

未病之횟 醫之於無事之前 不追於많핸之後 夫

A難養而易危 氣難淸而易潤 故能審威德 所以

保社種劃塵德所以 固血氣然後 員一存꿇三一 

守훌 百病去P훨年壽延鳥” 

있고, 이 員一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 

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員A·至A·聖

A·賢A을 《黃帝內經》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하면서 天地陰陽과 합일하는 이상을 

養生論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도 있 

다,45) 

N. r內景篇」의 精훨神훨 

앞장에서 만물 생성과 天人이 相應하는 

구조를 살펴보았다, 道敎의 궁극적인 목표 

는 ‘長生不死’이고, 醫學의 목적은 ‘益壽延

命’에 있다고 본다면 양자는 養生이라는 측 

면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양자의 

공통 분모는 r內景篇」에서는 바로 精·氣·神

의 修煙이다. 精·氣·神이란 생명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써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 

원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精·氣·神論은 

r內景篇」에서 주요한 논의의 핵심으로 자 

리하는데, 이는 內판思想의 발전과 깊은 연 

관이 었다. 宋明代의 道敎의 흐름이 外판보 

다는 《黃處經〉을 벼롯한 內판思想으로 

귀결되는데, 佛敎나 性理學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 

은 醫學의 발전으로 전승되어 지고, 內판學 

의 기본 관념인 ‘性命雙修’라는 것으로 발 

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神’을 ‘性’의 영 

역에 ‘精·氣’를 ‘命’에 각각 배속하여 身心의 

修陳을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서 논의 

하고 있다. 한편 內판의 유파 중에서도 ‘先

命後性’이라는 南宗의 종지는 한층 더 의학 

적인 입장과 맥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內판思想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精

氣神의 의미를 살펴보자. 

45) 〈東醫寶舞·內景篇〉 身形, 古有혈人至人聖 

人賢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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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氣神이라는 표현은 《呂民春秋》의 形·

精·氣, 〈堆南子》의 形·氣·神 둥에서 그 근 

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초기 道家에서 드 

러나는 神의 관념은 精神의 표현으로 1需家

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心’과 비교해 볼 

만하다.46) 그러나 이 때의 形氣神論은 形과 

神의 이원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 

다, 精氣神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後

漢의 《太平經》부터이다. 〈太平經》에서 

는 混패의 氣, 즉 元氣로부터 사람이 태어 

난다고 한다. 이 혼돈의 氣에서 精을 생겨 

나게 하고, 精은 神을 생겨나게 하며 神은 

明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47) 즉 元氣→中和

氣→精→神→明의 순서로 精氣神을 설명하 

고 있다. 精이란 신체를 존속시킬 생명력 

그 자체이고, 神은 미묘한 정신을 의미하며 

밝음이란 객관적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러한 〈太平經〉의 精氣

神論은 宋代 이후 精氣神론의 기초가 되었 

는데, 특히 정신활동인 神을 소중히하는 태 

도는 ‘守一’로 드러나고, 神을 보다 근본적 

인 것으로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얘) 

「內景篇」에 보이는 精氣神론의 원형은 

宋代의 內판思想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 

진다. 〈金판四百字序》는 精氣神을 先天과 

後天으로 구별하여 말하는데, 先天精(元

精) 後天精(交感精), 先天氣(元氣)-後天氣

(呼吸氣), 先天神(元神)-後天神(짧神)으로 

구분된다. 교감정은 性交시 누설되는 남자 

의 정액, 호흡기는 호흡을 통하여 얻는 氣,

愈神은 심적 활동을 돗한다. 그리고 元精은 

무형한 생명의 원동력을, 元氣는 생명의 흐 

46) 小野澤精--外(전경진역), 《氣의 思想〉, 이 

리, 원광대출판부, 1987, p.368 
47) 〈太平經·妙〉 참조 

48) 윤찬원, 〈도교철학의 이해〉, 서울, 돌베개, 
1998, pp. 1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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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元神은 시공간을 넘어선 자유자재한 

정신적 광명을 돗한다.49) 先後天論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精氣神은 생명의 구성요 

소이자 우주생성의 차원으로까지 승화된 

것이다. 앞장에서 논의한 부분에서 陳致虛

는 “虛는 神을 化生하고, 神은 氣를 化生하 

며 氣는 精을 化生하고, 精은 形을 化生하 

며 形이 곧 사람을 이룬다. 무엇을 遍이라 

하는가? 만물은 三을 포함하는데, 三은 二

로 돌아가고 二는 -로 돌아간다”50)라고 

하였다. 이는 ‘虛-神-氣-精’의 순서로 만물 

은 생성되지만, 還판의 순서는 그와 반대되 

는 것으로 상정하여 內판修;陳의 존재론적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東醫寶

鍵〉이전의 조선 판學派에게는 이러한 精

氣神論이 정리되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鄭購의 《北뽕‘秘옮》에서도 《堆南子》의 

形·氣·神의 관념으로 드러날 정도이다. 「內

景篇」에서도 물론 앞서 논의한 張伯端이나 

陳致虛의 주장을 담고 있는 부분도 있으며 

先後天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도 주장한다,51l이는 기본적으로 

《東醫寶鍵〉은 醫書이므로 〈黃帝內經》

등 醫書에서 이루어지는 形·精·氣·神에 대한 

논의와 혼용될 수밖에 없고, 당시 조선 판 

學派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개념정립이 되 

지 않았던 시기였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 

다. 

구체적으로 「內景篇」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논의를 살펴보자. 「內景篇」에서는 靜式

의 말을 인용하여 “精은 氣를 낳고 氣가 

神을 낳으니 -身을 보전하는데는 이보다 

49) 金洛必, 權克中의 內꽉思想,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 논문, 1990, pp 135-136 
50) 주 34)참조 
51) 金洛必, 東醫寶舞의 도교적 성격,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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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것이 없다. 養生함에는 무엇보다 

도 精을 중히 여겨야한다, 精이 가득하면 

氣가 활발하며 氣가 활발하면 神이 왕성하 

다. 神이 왕성하면 붐이 건강하고 폼이 건 

강하면 병이 적다.”52)라고 하였다. 이 부분 

은 앞서 논의한 陳致虛의 만물 생성과 還

판論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뺨員篇注》를 인용하여 “사람의 몸 

은 천지의 秀氣를 품부받아 생겨나고 陰陽

에 의탁하여 형체를 이룬다. 그러므로 -身

가운데 精氣神이 주인이 된다, 神은 氣에서 

나고, 氣는 精에서 난다. 그러한 까닮에 修

員之土가 만약 자기 폼을 지켜 닦고자 한 

다면 精氣神 三者의 단련을 벗어나지 아니 

한다.” 53)라고 말한다. 즉 精이 氣를 생하 

고, 氣는 神을 生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 

다. 이는 앞서 논의한 先天의 精氣神에 대 

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또 白玉擔의 말을 

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形

을 잊어서 氣를 기르고, 氣를 잊어서 神을 

잊어서 虛를 기르니 다만 이 ‘忘’자는 곧 

物이 없는 것이다. 본디 物이 없는데, 어디 

에 티끌이 있겠는가”54)라고 하였다. 이 역 

시 還판의 원리로 精氣神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세 인용문은 모두 r內景篇·身

形」의 부분으로 內판思想의 일반적 흐름을 

52) 《東醫寶鍵·內景篇〉 精 “精能生氣 氣能生
神 營衛一身 莫大於此 此養生之土 先保其精

精滿則氣밤 氣삼f則神『E 神II.I則身健 身健而少

病”

53) 《東醫寶雖·內景篇〉 身形 “A之一身賣天

地之秀氣而有生 託陰陽關醫而成形 故一身之

中 以精氣神寫主 神生於氣 氣生於精 故修員

之土 若執己身而修之 無過;陳治精氣神三物而

已”
54) 〈東醫寶鍵·內景篇〉 身形, “忘形以養氣 忘

氣以養神 忘神以養虛 只此忘之一字 則是無物

也 本來無一物 何處有塵埈”

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r精」·氣」 .r神」의 부분에서는 의학 

적 특성과 內月적 성격이 어우러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精을 보면, 內月에 

서는 후천적으로는 精滅을 뜻하나 先天的

으로는 생명력의 근원이라고 하였다. 그러 

나 醫學에서의 精은 先天的으로 받은 생명 

의 기원 물질이나 후천적으로는 모든 조직 

의 기본 물질로 판단한다. 각 藏府와 조직 

의 精은 自生하여 가득 차면 賢으로 돌아 

가서 生植의 精으로 변한다고 한다.55) r 內

景篇·精」을 보면 “賢은 水를 주관하고, 五

藏六服의 精을 받아 저장한다. 註解에는 

‘賢은 모든 藏器의 精을 도맡아 보는 것으 

로 賢에만 精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한 

다. 이는 《黃帝內經素問》의 인용으로 精

을 관장하는 것은 五行의 水인 뽑藏이지만 

모든 魔服에 精이 있다고 한 것이다. 精은 

생명을 化生시키는 精波과 인체 운행의 에 

너지라고 할 수 있는 精으로 나누어진다. 

또 〈黃鷹經》을 인용하여 “精의 보배를 

간직하면서 헛되이 쓰지 말아야 한다. 精을 

보배처럼 여기면 가히 오래 살 수 있다.”인) 

라고 하여 養生의 측면을 精의 보존으로 

이끌고 있다. 

한편 醫學에서의 氣는 인체의 營養 공급 

과 호흡을 담당하는 氣와 藏府의 활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水氣와 製氣

를 받아들여 전신의 영양작용을 도모하고 

願外를 행하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 

55) 朴贊國主篇, 〈戀맘黃帝內經講義〉, 서울, 

慶熙大出版局, 1998, p.72 
56) 〈東醫寶鍵·內景篇〉 精 “賢者主水 受표藏 

六府之精 而藏之 註공賢寫都會關司之所 非賢

一藏獨有精也”
57) 〈東醫寶鍵·內景篇〉 精, “急守精室 까훌뺀 

閒 而寶之可長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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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많) 그리고 內판에서와 같이 大氣를 호흡 

하여 養生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氣

는 사람에게 물고기의 물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람이 氣속에 사는 것은 물고 

기가 물 속에 사는 것과 같다. 물이 흐리면 

물고기가 여위고, 氣가 흐리면 사람이 병든 

다. 部氣가 사람을 상하게 하면 매우 심한 

것이 된다.”59)고 하여 호흡을 중심으로 한 

內판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參同훌에 이르기를 “二用(陰陽)은 정 

한 방위가 없이 작용하여 六虛로 두루 

돌아간다. 六虛는 곧 六劃을 말한다. 

한번 내쉬고 한번 들이쉬는 숨이 올라 

가고 내려가며, 오가는 것을 비유한 것 

이다. 오래되면 神이 모이고, 호흡이 

안정됨으로써 변화가 생긴다. 숨을 내 

쉴 때 氣가 나오는 것은 陽이 열리는 

작용이고, 숨을 들이쉴 때 氣가 들어가 

는 것은 陰이 닫히는 작용이다. 대개 

사람 폼의 음양이 천지의 음양과 서로 

비슷하다.%) 

라고 하여 호흡의 중요성을 天人相應의 경 

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아울러 服息法을 양 

생의 方法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神에 대해서 살펴보면, 神은 인간의 정신 

58) 《東醫寶鍵·內景篇〉, 氣, 氣生於觀조·氣寫衛 

衛於外조 참조 
59) 《東醫寶鍵·內景篇》 氣, “A生氣中 如魚在

水水 獨則魚種 氣톱則人病 ~B氣之陽人 最寫

深重”
60) 《東醫寶鍵·內景篇》 氣, “參同찢日二用無죠 

位 周流行六虛 六虛명n화之六畵也 以R兪一呼一

吸 往來上下久之 則神疑息定 所以成變化也

呼則氣出 陽之關也 吸則氣入 陰之關也 蓋A

身之陰陽 與天地陰陽相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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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의 총체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것이 자연의 氣와 서로 감응한다. 「內景篇」

의 神은 정신적인 활동을 《黃帝內經〉등 

의 경우를 벌어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우선 神의 작용은 五藏에 

따라 일곱 가지로 구별한다. 神을 일곱 가 

지로 구분하고 五行論에 의하여 府-塊 뼈­

塊 心 神 牌-意·智, 賢-精·志로 각각 배속 

하는 것이다.61) 이렇게 五魔에 각각 그에 

상응하는 정신작용을 관련시키는 것은 <

太平經〉이나 《河上公老子章句》등 도교 

사상에도 폭넓게 반영되어 있다.않) 

그리고 《黃處經》의 내용을 벌어 五藏

神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 무수히 많은 신 

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각기 그 神의 

이름과 기능을 서술하기도 한다.없) r內景篇」

에서는 이 많은 神을 주관하는 것은 心이 

라하여 七情을 거느린다고 한다. 즉 “心은 

神을 統構하여 一身의 군주가 되어 온갖 

機微에 대웅한다. 七情은 熹·짧·憂·思·悲·驚· 

恐이다. 塊·神·意·觸·志는 모두 神이 주관하 

기 때문에 또한 모두 神이라고 한다.”64)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七情이라는 감정 

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內판修陳을 필요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內景篇」에서는 精

氣神 가운데 神의 중요성올 부각하기도 한 

다. 즉 還판의 입장에서 보면 ‘精→氣→神

→虛’라하여 神의 의미는 精·氣보다는 근원 

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內景篇」에서는 “神

61) 《東醫寶鍵·內景篇》 神, 五廳藏七神조 참 

조. 이는 《難經》의 내용으로 《黃帝內經》

의 五觸神論의 변형인 五魔七神論에 해당한 

다. 
62) 金洛必, 앞의 논문 
63) 《東醫寶鍵·內景篇》 神·A身身名조 참조 
64) 《東醫寶鍵·內景篇〉 神 “心藏神 寫一身君

主 統鐘七情 빼{睡萬機 七情者喜感憂思悲驚恐

也 又塊神意陳志 以寫l神主 故亦皆名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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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편안하면 수명이 연장되고, 神이 떠나면 

형체가 피폐해지니 삼가고 기르지 않을 수 

없다.”65)라고 주장하여 煙神의 중요성을 서 

술하고 있다. 

앞서 논의에서 精氣神의 의미를 살펴보 

았다. 精·氣·神론은 道敎와 醫學의 心·身 관 

계에 관한 논의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관 

계가 ‘形’과 ‘神’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아울 

러 內月思想에 이르러서는 ‘命’의 修煙 못 

지 않게 ‘性’의 修陳을 중시하는 경향도 드 

러났으며 그러한 것이 1需家·佛家의 修養論

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內景篇」에서는 

精·氣·神의 醫學적인 특성과 內月적인 속성 

등이 아울러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黃老思、想이후로 道敎와 끊임없는 접 

촉을 해온 醫學의 다양한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內판의 선천적인 精氣神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醫學에서는 결국 후천적인 精·

氣·神의 다양한 형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內景篇」의 精氣神론 

은 하나의 의미로 표현된다. 精과 氣, 氣와 

神, 神과 精 둥의 상호 관계는 흐르는 인체 

가운데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접 

촉하고 융화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하나의 개념으로 통괄하자변 생명 

력이 흐르는 ‘精氣’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v. 결 론 

이상에서 〈東醫寶鍵》 「內景篇」에 나오 

는 내용을 중심으로 道敎사상의 의미를 논 

65) 〈東醫寶雖·內景篇》 神 “神安則壽延 神去

則形慶 故不可不護養也”

의해 보았다. 〈東醫寶鍵〉이 단순한 醫書

가 아니라 道敎의 內月思想과 易學적 사유 

가 내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앞서 밝 

힌바 대로 醫學은 道敎와 易學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각 시대의 사상적 분위기를 

담고 있다. 그러나 〈東醫寶鍵〉은 다른 醫

書에 비해 道敎적인 배경이 강한 특징이 

있다. 이는 《東醫寶鍵〉이 〈黃鷹經〉을 

토대로 하고 道敎적인 易學의 만물생성과 

天A相應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난다. 또한 養生論의 측면에서도 精氣神

의 保養을 통한 還月이라는 內月思想이 주 

요한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음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논의는 精氣神의 保養이 

라는 內月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지 못하였고, 精·氣·神동의 의학적인 특성과 

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해석하지는 못하였 

다. 후자의 문제는 결국 「內景篇」에 인용된 

〈黃帝內經》등 醫書들의 도교적 성격을 

철저히 분석하여야만 해결 가능한 문제일 

것이다. 〈東醫寶鍵〉 인용 醫書의 사상적 

기원과 성격을 이해한다면, 「內景篇」을 비 

롯한 《東醫寶鍵〉 전반의 철학적 기반을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본 논문의 한계이자 앞으로의 과제 

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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